
서식 4 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학부모 안내문

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해 주세요 ♥

1. 식품알레르기는 전문의에 의한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.

식품알레르기라고 생각되지만 식품알레르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식품알

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식품알레르기로 진단을 받

은 것이라도 현재는 식품알레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식품알레르기는 병

원에서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(특히 달걀이나 

우유는 나이가 들면서  대부분 없어집니다).

2. ‌�어린이집에 아이의 식품알레르기를 빨리 알리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습니다.

원장님과 선생님께 바로 아이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합니다. 병원에서 진

단받은 내용(원인식품, 알레르기 증상)과 알레르기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,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

정확하게 전달합니다. 어린이집 생활에서 아이를 도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자주 의사소

통의 기회를 갖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.

3. 아이의 안전을 위해, 늘 급식 식단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합니다.

매월 가정으로 배부하는 급식 식단표를 부모님께서 늘 미리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생님과 

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, 극소량으로도 반응하거나 위급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, 아이가 어린이

집 급식 메뉴 중 먹지 못하는 식품이 있는 날은 대체할 반찬을 미리 준비하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가

장 안전합니다. 친구들과 다르게 먹는 것에 대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담임 선생님에게도 미리 안내하여 

가정에서 준비한 것을 식판에 담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.



4.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.

알레르기 식품의 적절한 대체식품을 통해 아이가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고 건강

한 식습관을 갖도록 관리해 주세요. 급식 메뉴 대신 가정에서 반찬을 준비해 오는 경우에 가능한 한 

급식 메뉴와 유사한 것으로 준비하시면,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것을 먹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

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

5. 아이가 옆 친구들이 놀릴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
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게 행동할 경우 놀리거나 안 좋은 행동으로 

생각하고 놀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“나는 ~을 먹으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

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조심해야 해”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6. 응급상황 시 아이에게 필요한 약물이 어린이집에 비치되도록 합니다.

알레르기 쇼크(아나필락시스)가 염려되는 경우 미리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준비하여 어린이집/

유치원에 비치되도록 제공합니다. 어린이집/유치원에 보내주신 약물의 유효기간을 가정에서 따로 

메모해 놓고, 유효기간이 다하기 전에 새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7. 응급상황 시 아이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평소 연습합니다.

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변 사람을 지목해서 “선생님, 도와주세요. 119 불러주세요”, “친구야, 선

생님을 불러줘”, “친구야, 119를 불러줘” 등의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합니다.


